
1582년 10월 4일의 다음날이 1582년 10월 15일이 되었다. 10일이 사라지

면서 혼란이 예상되었으나 교황청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로

써 ㉠그레고리력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이듬해 춘분인 3월 21일에 밤과 낮

의 길이가 같아졌다. 그레고리력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무시당하고

여전히 천동설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에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다.

학생이 쪽지로 2011 과학 제제 ‘그레고리력’에 대한 분석을 부탁하기에

여기에 올려봅니다.

2011 과학 제재는 비교적 쉬웠던 지문입니다.

괜히 보기에 어려워 보일 뿐입니다.

또한 문제에서도 정답은 매우 쉬웠으며, 오답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엔 어려워 보이나 답은 쉽게 찾아지는 문제들이라 하겠습니다.

과학 제재는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하므로

그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문과 학생들에겐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능 출제자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오한 내용 파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기된 지문을 독해하고 제시된 정보만 파악하면 됩니다..

간혹 제시된 과학의 분야를 너무 많이 알아

오히려 문제 풀 때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고1 때 공통 과학 수준만 소화하면 능히 다룰 수 있는 지문을 구성합니다.

2011 과학 지문을 봅시다.

일단 숫자만 보면 울렁증을 보이는 문과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숫자 많이 나온다고 절대 겁먹지 마세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야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숫자가 많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되,

중요한 것은 숫자의 성격입니다.

크기인지, 무게인지, 거리인지, 가격인지, 날짜인지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율리우스력이 사용되고 있었다. 카이사르가 제정

한 태양력의 일종인 율리우스력은 제정 당시에 알려진 1년 길이의 평균값

인 365일 6시간에 근거하여 평년은 365일,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은 366일

로 정했다. 율리우스력의 4년은 실제보다 길었기에 절기는 조금씩 앞당겨

져 16세기 후반에는 춘분이 3월 11일에 도래했다. 이것은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에

서 볼 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그것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한 이유였다.

이글은 역법(날짜 계산, 내지는 날짜 정하기)에 관한 글이니

이 글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숫자는 ‘날짜와 날의 길이’에 관한 것임을 염두에 두면 좋겠지요.

첫 문단은 가볍게 독해가 될 것입니다..

통상 비문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문제를 제시한다고 하였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책의 타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그 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 ‘부활절을 정확히 지키려는 것’ 또는 ‘못 지키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단락의 핵심을 문장으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단의 핵심과 제가 제시하는 핵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문단 ☞ 그레고리력은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시행(제정) 되었다.

1문단에서 제기한 ‘부활절’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문단의 핵심을 정리 하면서 부활절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봅시다.

부활절 문제의 원인

부활절 = 춘분 + 보름(달) 후 + 첫 일요일 이어야하는데

그 당시,

율리우스력의 1년 = 365.25일, 4년마다 무조건 윤년

So, 실재 4년 〈 율리우스력 4년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은 릴리우스였다. 그는 당시 천문학자들의

생각처럼 복잡한 천체 운동을 반영하여 역법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이 어려워

할 것이라 보고,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무엇을 1년의 길이로 볼 것인가가 문제

였다. 릴리우스는 반세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공전 주기인 항성년을

1년으로 본 것을 알고 있었다.

So, 춘분 = 3월 11일 (×)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역법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1문단에서 나왔던 것이죠?)

(반복에 유의 하세요.)

어렵나요? 이것이 어려우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냥 따지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 당시의 기준(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

문제점 – 부활절이 안 맞음,

이유 – 1년을 재는 기준(역법)이 잘못 되어(실재 날짜보다 길어)

해결책 – 과감한 역법 개혁

여기까지 독해가 되면 첫 번째 문제의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요..

☞ 역법 개혁의 원인은 종교적 문제였죠.

여기서 보충 설명,

그레고리력은 정확한 부활절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레고리력은 1년을 재는 기준이 비교적 정확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예측하며 읽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3문단은 그냥 스르륵 읽히기도 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죠..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앞 문단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뭐였죠? 바로 ‘역법 개혁’이었죠?



항성년은 위의 그림처럼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

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그러나 릴리우스는 교회의 요구에 따라 절

기에 부합하는 역법을 창출하고자 했기에 항성년을 1년의 길이로 삼을 수

없었다. 그는 춘분과 다음 춘분 사이의 시간 간격인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

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성년과 회귀년의 차이는 춘분 때의 지

구 위치가 공전 궤도상에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때문에 생긴다.

그럼 이 문단에서의 핵심은 새로운 역법의 기준이 되는 1년의 길이입니다.

즉, ‘무엇을 1년으로 볼 것인가?’인데

1년의 길이를 ‘태양의 운동만을 기준’으로 하자입니다.

3문단의 핵심을 문장으로 다시 정리하면,

3문단 ☞ 릴리우스는 새 역법에서 1년의 기준을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하였다.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4문단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릴리우스는 항성년을 사용하지 않았다.’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그 이유인데,

춘분과 춘분의 사이의 시간인 회귀년이 항성년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왜 춘분이 중요했을 까요? 부활절 때문이었죠..

참고로,

항성년과 회귀년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문과 학생들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네 번째 문제의 <보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면 됩니다.

통상 제시문을 정확히 알아야만 아래의 문제가 정확히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보기>는 4문단을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문제 <보기>의 설명을 보고 간단히 그림을 그려 돌려 보면

간단히 이해 되리라 믿습니다..

항성년 – 어떤 기준(항성, 폭포)점을 정해 놓고 한 바퀴

회귀년 – 기간과 기간 사이(춘분과 춘분 / 철수의 이동 구간)가 도래하는 한 바퀴



릴리우스는 이 현상의 원인에 관련된 논쟁을 접어 두고,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

자고 했다. 그 값은 365일 5시간 49분 16초였고, 이 값을 채용하면 새 역법은

율리우스력보다 134년에 하루가 짧아지게 되어 있었다. 릴리우스는 연도가 4

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삼아 하루를 더하는 율리우스력의 방식을 받아들

이되, 100의 배수인 해는 평년으로, 400의 배수인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하는 규

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가 생기는 정

도였다.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 문제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또 숫자들이 막 나오며 정신을 어지럽히나요?

앞 단락의 숫자들은 다 잊어도 됩니다.

지금 까지 숫자 자체가 중요했나요? 아니죠.

그레고리력은 1년 길이를 실제보다 길게 잡아서 부활절을 제대로 못 지켰으며,

새로운 역법은 보다 정확한 1년을 적용해서 부활절을 정확히 지킬 수 있었다입니다.

여기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 없죠?

다섯 번째 문단의 숫자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한 번봅시다..

지금까지 논의 된 것이 무엇이었지요?

문제점 – 부활절이 안 맞음,

이유 – 1년을 재는 기준(역법)이 잘못 되어(실재 날짜보다 길어)

해결책 – 과감한 역법 개혁

그러면 새로운 역법인 그레고리력의 1년이 왜 정확했는지의 이유를 밝히면 되겠지요?

앞 문단에서 릴리우스는 회귀년을 기준으로 1년을 정하려 했지요?

그럼 릴리우스가 정확한 회귀년의 1년을 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바로 회귀년의 평균값을 구했던 것이죠.(1회귀년 = 365일 5시간 49분 16초)

그래서 릴리우스는 율리우스력을 수정하였습니다.(그레고리력)

4의 배수 = 윤년



이리하여 그레고리력은 과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절기에 더 잘

들어맞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새 역법은 종교적 필요를 떠나 일상

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서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100의 배수 ≠ 윤년 즉, 평년

400의 배수 = 윤년

이해 되었나요?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그레고리력(릴리우스가 정한 1 회귀년)이 정확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바로 평균값을 구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그럼 답이 바로 보입니까?

만약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가 모두 ‘않은’으로 나왔다면

정말 골치 아픈 문제(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맞는 선지 네 개를 찾아 그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히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독해가 요구 된다는 것입니다.

독해만 정확하면 ‘옳은’(일치)이든 ‘그른’(불일치)이든 아무 관계가 없겠지요.

한 가지 첨언 하겠습니다..

이글의 다섯 번째 문단은 사실상 두 부분으로 나뉘어 져야 합니다..

이부분은 그레고리력의 의미를 밝히며 글 전체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과학적 논쟁에서 자유로웠다.

☞ ‘지동설, 항성년’ 사용 안 함

② 종교적 필요

☞ 정확한 부활절

③ 일상생활의 감각과도 잘 맞아

☞ 1만 년에 3일이 절기와 차이

∴ 오늘날 널리 사용.


